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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을 먹던 중에 예

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가 허리에 두르셨습

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

습니다.

요한복음 13:1~20

발을 씻기신 예수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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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
1)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저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1)주: 주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

성 암 송

경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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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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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은 저녁을 먹기 전에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나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왜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였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서로 발을 씻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의 더러움을 씻기신 것같이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요? 아래 말씀을 찾아 읽고 답을 써 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할지니     은 허다한    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저녁을 먹기 위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74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영철이는 휴지를 꺼내 엎지른 음료수를 닦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닦았을까요?

나에게도 교회학교 친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교회학교 친구들의 허물을 덮어준 경험을 적어 보세요.

오늘은 교회학교에서 승민이네 반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승민이는 평소에

오랫동안 차를 타면 멀미를 하곤 했습니다. 수련회 장소로 가는 버스 안에

서 승민이와 영철이가 함께 앉아 음료수와 과자를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하

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승민이는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

니다. 멀미를 하던 승민이가 그만 버스 안에서 먹던 음료수를 쏟고 말았습

니다. 다른 친구들은 '짜증나' 하면서 기분 나빠했지만, 옆에 앉아 있던 영

철이는 재빨리 휴지를 꺼내 승민이가 엎지른 음료수를 닦아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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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

한 왕이 침대 곁으로 신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텐데, 왕자가 없으니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할지 모르겠소."

그 신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뛰어난 신하들 가운데서 고르소서."

왕은 뛰어난 신하 둘을 침실로 불렀습니다. 

왕은 먼저 쿠아럼이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쿠아럼, 만일 자네가 왕이 된다면, 어떤 왕이 되겠는가?."

"폐하 저는 법대로 통치하고 백성을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왕은 다른 신하 로스트럼을 돌아보고 물었습니다.

"로스트럼, 만일 자네가 왕이 된다면, 어떤 왕이 되겠는가?"

"폐하, 소인은 변함없이 지금 제 모습, 그대로일 것이옵니다. 신하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왕과 신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왕위일 뿐이옵니다. 진정한 왕은 섬기는 사람이니까요."

왕은 로스트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